RESUME      

1.  Personal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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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Rina Lee  
	Visa Status
	  F4

	
	
	Date of Birth
	 30th November 1980 (만33세)

	
	
	    E-mail
	  plexusity@hanmail.net

	
	
	Mobile
	 010-9080-8667

	
	
	Address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435-6 초원빌라 302호

	
	
	Address
	서울시 관악구 청룡동 876-14번지 보배오피스텔 605호

	
	
	Address
	서울시 관악구 청룡동 876-14번지 보배오피스텔 605호


2. Employment History

	Period
	Work place
	Duties

	 10/2012~03/2014
	EiE English Institute
	   *Full time Native teacher*

   Teaching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with EiE textbooks.

 - Phonics,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02/2009~09/2012
	E Bo Young's talking Club

(SaDang Branch & 

DangSan Branch)
	  *Full time Native teacher*

   Teaching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with E Bo Young's textbooks.

 - Phonics,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11/2007~02/2009
	Top & Fermat

(Now a franchise of Avalon, 

Chung-Ju campus)
	  *Full time bilingual teacher*

   Teaching middle school student:

 - TOEFL Listening, Speaking and Writing.

 - TEPS Listening (특강)

 - 특목고, 외고 입시 preparation classes

	 07/2004~10/2007
	Central Sydney Imaging Hospital, Radiology 
	  *Radiologist's assistant technician*

 - Diagnostic assisting to the doctors.

 - Patient consultations.

 - Medical report typing.

 - Medicare audit and analyzing.


3. Education
	Year
	Name of School
	Major

	2010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TESOL certificate

	2005
	 New South Wales TAFE College
	 Certificate of Medical Terminology 

 - Distinction

	2002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Bachelor of Applied Science

 - Diagnostic Radiography

 (Completed 3 years only)

	1998
	 Cheltenham High School, Sydney
	


 Self Introduction     

	  About myself...

	  I was born in Seoul Korea in 1980 and when I was 12 years old my whole family immigrated to Sydney, Australia.  Since then, I spent my childhood, educated and lived in Australia for 16 years before I came to Korea in 2007.  I am an Australian citizen therefore I am currently holding an F4 visa.

  I came to Korea with a full benefit from the institute and started working as an English teacher, teaching middle school students who were wishing to apply for a foreign high school, and at E Bo Young's talking club and currently at ‘EiE”, I mostly taught and teach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I sure am capable of teaching English in 100% English, and very interactive with children not as a teacher who only teaches English, but as an educator with passion and affection.

 I am the first child in my family.  Therefore, I grew up with a very strong responsibility.  I am also a bright and friendly person always with a smile, easy to get along with any kinds of age group.  I am very active and open, rather than closed and shy, also with a strong responsibility with work, study or any given circumstances.  

  I am also a fast learner always willing to learn and love working with people who appreciates working in a team environment where the co-operation is essential. 




	  My present and my future...

	  Since I have been teaching English for more than 5 years now, I found myself enjoying my job very much therefore I made a decision to take the TESOL course (Intensive) to get more proper teaching skills and techniques so I shall be better with teaching and more qualified English teacher.

  Studying TESOL was not easy at all, as it was an intensive course, there were not enough time for an assignments, micro-teachings and examinations.  While studying, I enthusiastically participated in the class and put all my effort towards the preparations of assignments and exams.  In results, I received satisfactory marks.  

  I understand very well about the characteristics from an elementary to middle school students and I am capable of handling and teaching according to their levels.  I would like to be employed in an academy or a company where I can grow myself and develop my career in an English education industry and provide professional English education.  

  I will always work hard, not just as an English teacher, but as an employee to a company also an educator to the students, with learning attitude together with sincere and responsibility.




	  경력사항, 인생관, 직업관, 성격 및 포부에 관하여...

	   저는 1980년도 한국서울에서 장녀로 태어나, 만 12살 때 에 가족 모두 호주, Sydney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인 2007년말까지 제 어린시절을 Sydney에서 공부하고 생활하였습니다.  현재는 한국에서 F4 Visa를 가지고있는 호주 시민 국적 입니다.

   저는 영어를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업 선택에 있어서 전공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부모님의 기대와, 이공계 쪽에 소질이 보여 가능성을 키워 나갔고, 전공을 살려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3년 넘게 병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저는 또한 Bachelor's Degree가 없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전공과목의 한 부분인 Internship을 임무하기위해 들어간 병원에서 trainee로 일을 하며, 그 병원에서 근무하시던 의사 선생님들께 제 성실성과 열정을 높이 평가 받아, 새로 개원하시는 개인병원에 스카우트되어 근무하게 되어 대학교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린마음에, 직업을 가져 돈을 벌며 사회생활 하는 것이 좋아 Degree를 따지 않고 계속 일을 한 것이 어리석다고 생각이 든다만, 제가 한 선택이므로, 후회를 하지는 않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유일한 한국인이었던 저는 한국인 환자들과 호주의사 선생님들과의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해, 통역을 도맡아 했으며, 그 일을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즐기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잘 웃고 명랑한 제가, 많이 아프고, 심각한 상태의 환자들, 심지어 사형선고를 받은 환자들 사이에서 일을 하게 되니, 잘 웃지도 못하게 되었고, 슬퍼하며, 결국엔 약간의 우울증까지 생기게 되어, 저에게 적성이 맞지 않다싶어, 제 전공과 career를 뒤로하고 한국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5년 전부터 제 인생관은 ‘안 해보고 후회하느니, 해보고 후회하는 것이 낫다.’였습니다.  제가 영어강사를 시작하게 된 것 역시 이 인생관 때문이었습니다.  자칫 무모해 보일수도 있는 도전들도, 제가 시작의 문을 두드려야지 그저 가만히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여, 제가 태어나고 초등학생 때까지 자라온 고향땅 한국으로 돌아와 도전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매우 운이 좋게도, 한국 충주에 있는 한 어학원에서 저를 교포 영어강사로 채용해주셔서, 2007년 말,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 지금껏 영어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 강사 역시 ‘先生’ 이라는 호칭을 받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학업에 관한 가르침 뿐 아니라 인성에 대한 가르침 역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전공하지 않은 저로써는, 단지 영어를 잘 하는 강사로서보다, 스스로 더 좋은 영어 mentor선생이 되어야겠다 마음을 가지고 TESOL을 공부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 위주로 수업을 하여 각 학년 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그의 맞는 수업과 학생 다루기가 수월합니다.  수업뿐만 아니라, 자체 교제 만드는일의 도움과 각종 test paper 만드는 것 또한 수월하고 만족스러운 작업으로 완료합니다.  

   저는 항상 제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저는 또한 책임감과 의리가 아주 강하며, 한번 맡은 일은 잘 수행하고자 하며 꾸준합니다.  평소 매사에 불만이 없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남을 헐뜯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언어를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학생들과의 단순 수업만이 아닌, 학생들을 가르치며, 저 또한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저를 믿고, 채용해주신다면, 언제나 배우는 자세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